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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면과 광장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금속노조가 그리는 새 세상

의 상과 2025년 투쟁 과제를 제시한다. “그만하라 했다. 금속노조 부른다 했다”

는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시민이 위험할 때 경찰보다 금속노조를 부르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다만세, 남태령, 투쟁사업장까지

내란수괴, 금속노조가 잡으러 간다

그만하라 했다
금속노조 부른다 했다

“그만하라 했다. 금속노조 부른다 했다”는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이번 윤석열 퇴진 국면에 트위터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됐다. 시민이 위험할 때 경찰

보다 금속노조를 부르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금속노

조의 힘과 지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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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나와 광장으로, 광장에서 새 세상으로

알고 있어.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금속노조, 새 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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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고

맘마(송예은)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2025년을 
총파업의 해로 
만듭시다

위원장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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